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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tudents’ Exploration of Major Selection Process and 
Awareness of New Disciplines

 Eunsun Go1, Taeeun Sh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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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affects 

the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s after entering university. Additionally, it seeks to 

understand perceptions of new academic systems designed to increase satisfaction.

[Content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motivation for selecting a major before 

enrollment influences the desired major decision.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major decision after admiss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after understanding the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academic 

system to operate it effectively.

[Conclus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trinsic factors (aptitude 

and interest, dream realization) of major selection before entering college were higher than the 

extrinsic factors (employment outlook, grad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 after entering college affects the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 in the 

order of the connection between college major and employ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major and career,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and university field. Finally, it was 

said that ‘support for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studies’ is the most necessary for 

matters to be considered at the university level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new school 

system, and as a problem,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henomenon of concentration on 

popular departments’ and ‘difficulty in managing students related to major decis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college student’s major decision and care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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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전공선택 탐색 및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고은선1, 심태은2

1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2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공선택 동기가 대학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

기 위함이다. 또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학입학 전 전공선택동기가 희망전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또한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새로운 학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 후 전공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은 내재적 요인(적성 및 

흥미, 꿈 실현)이 외재적 요인(취업전망, 성적)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입학 후 전공

결정만족도는 대학전공과 취업의 연계성, 대학전공과 진로의 연관성, 고등학교 진로교육, 대

학계열 순으로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학제 운영 관련하여 대학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 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집중쏠림 현

상’,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전공결정 및 진로교육 관련하여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공탐색, 전공결정, 전공결정만족도, 학사제도

Received May 27, 2024 / Revised June 10, 2024 / Accepted June 24, 2024



Eunsun Go and Taeeun Shim

- 123 -

Ⅰ. 서론

우리나라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을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학을 목표로 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전공을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대학 입학 후에야 진로탐색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비순

차적인 과정은 직장 적응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한다(Lim, 2011: 447).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KEDI)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자 중 52.3%는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를 반영한다. 대학생의 진로선택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 관련된 직업분야의 정보 및 진로 개발 역량 부족으로 인해 대학전공과 직업

의 미스매치율이 높아지고 있다(Kim, 2022.06.09).

그렇다면 학생들은 전공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의 전공선택은 진로결정의 출발점

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Yoon & Shin, 2020: 

160).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선택 과정에서 희망했던 전공과는 다른 전공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들의 성적 및 과목 선호도에 따라 전공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Han, 2021: 77). 전공선택 과정에서 취업 전망, 학교 내 인지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는데 그 중 대학전공과 관련된 활동 선호도가 높을수록(Kwon, 2023: 51), 학생의 진로계획성, 

성적, 교육포부, 부모자녀와의 전공일치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Lee, & Eom, 2023: 6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되고 나서 계열에 따른 

결정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전공선택은 대학입학 후부터가 아닌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이 결

정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학입학 후 학생들은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을 느낄 여유도 없이 점점 낮아진 취업률로 인

하여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신입생들의 휴학률에서도 나타나

듯이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의 변경을 위해 학생의 반수 또는 재수 관련 휴학률은 2019년 휴학

률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도 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is, 2023.3.25.).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생유지를 위해 융합전공 

및 복수전공 선택 등 다전공 학사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취업률 및 임금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었는데(Kim et al., 2015: 37) 하나의 전공으로는 취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다전공을 선택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대학의 학사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먼저 기존의 학과제의 경우 자신의 관심과 열

정이 있는 1개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지식 없이 학과를 선택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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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제를 도입하였는데, 특정 전공 쏠림과 전공 교육과정 부실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부제와는 달리 학과(전공)에 대학 구분 

없이 단과대학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역화 선발을 제시하였다(Choi, 2018; Shim, 2008: 

257) 이는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사제도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전공진입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전공진입 인원제한이 있어 원하는 학과(전공)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학과 소속감이 줄어들고 비인기학과의 전공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였다(MBC news, 2024.1.3.). 하지만 ‘무(無)전공’으로 전공 및 학과 구분 없는 모집,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운영, 지역 및 사회수요 등을 고려한 학과 및 계열 등 개편, 학생의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이라는 평가 기준을 내세우며 대학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Ajou 

University College Insurance, 2023.10.11.; U’s Line, 2023.7.17.).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공진입 전 

여러 전공 분야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학과 소속 사람들과의 교류, 

학과통폐합을 통한 대학 구조의 효율성 증대,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전공결정만

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즉 기존 학사제도의 변화가 개인이 설정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면서 전공결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Jeong & Oh, 2021: 131). 이때 전공만족과 관련해서는 전공

교과내용만족, 교수-학생간의 만족, 학과전공과 사회적 인식과의 만족, 마지막으로 전공에 대한 

흥미 및 관심 등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쳐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치며(Swo & Park, 2017: 51; Lee, 2024.2.22), 취업스트레스와는 부

적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진로확신 및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대학생활 적응 만족에 영향을 

미치면서(Na & Shin, 2022: 45; Heo & Kim, 2021: 59), 수업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Lim et al., 2016: 85).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전공만족이 진로, 취업, 자아 존중

감, 취업스트레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대학생들이 전공결정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새로운 학사제도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인

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시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의 결정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입학 이후 

전공결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다전공 선택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

구를 반영한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전공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

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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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D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와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도를 살펴보고,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D대학교는 서울 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

해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및 학내 제도 개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

과 <표 1>과 같이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구분 빈도 퍼센트(%)

대학입학 이전
인문계열 453 56.8

자연계열 344 43.2

대학교 전공계열
인문계열 535 67.1

자연계열 262 32.9

전체 797 100.0

<표 1> 설문 응답자 배경

<Table 1> Backgrounds of Survey Respondents

2. 조사도구 및 측정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한요셉(2018)이 연구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문제에 적합하게 개발하였다. 1단계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동기 및 희망전공 일치여부, 2

단계 대학에서의 전공결정만족도 및 다전공 선택 이유,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학사제도인 모집

단위 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문항은 진로탐색 교과목 강의

경력이 5년 이상~10미만인 교원 5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별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최종 선

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응답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솟값이 Lawshe(1975)의 적용 기준 

.99를 벗어난 경우 수정․보완 또는 삭제하였다. 또한 질문의 난해한 내용 및 응답의 가독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구성된 구체적 

영역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전공선택은 삶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

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와 희망전공분야 일치여부 및 미선택한 이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내용타당도 지수가 낮은 고등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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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 및 영향을 미친 요인 등으로 구성한 문항은 고등학교와 대학 

희망전공과의 일치여부,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희망대학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대학

입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의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도, 대학의 전공과 진로와의 

연계, 대학 전공결정과 희망하는 취업과의 연관성, 대학의 전공결정외에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이유, 대학에서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 등)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

다. 단, 내용타당도 지수가 낮은 대학입학전형 및 전형의 지원 횟수 허용에 대한 문항은 삭제

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기존의 모집단위와 다르게 대학입학 후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모

집단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관

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모집단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전공자

율선택 모집단위 광역화 관련 연상되는 단어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새로운 학사제도 입학기

회 제공 시 참여여부문항은 삭제하였다.

문항 CVR 비고

대학입학 이전

고등학교 당시 계열 .99

고등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99

고등학교 우수 교과 .65 삭제

전공선택 동기 .99

고등학교 희망전공과 대학의 전공결정 일치 여부 .99

대학입학 이후

(전공결정)

대학입학 전형 .71 삭제

대학입학 전형의 지원 횟수 허용여부 .65 삭제

대학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도 .99

대학 전공결정과 진로와의 연계 .99

대학 전공결정과 희망하는 취업과의 연관성 .99

다전공을 희망하는 이유(중요한 요인) .99

대학에서 다전공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99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관련 고려 사항 .99

새로운 학사제도를 운영할 경우 문제점 .99

새로운 학사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대효과 .99

모집단위에 대한 연상되는 단어 .99

새로운 학사제도 입학기회 제공 시 참여여부 .65 삭제

<표 2> 설문문항

<Table 2>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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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입학 이전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내재적 요인
적성 및 흥미 318(70.2) 193(56.1) 511(64.1)

꿈을 실현하기 위해 43(9.5) 21(6.1) 64(8.0)

외재적 요인

성적 41(9.1) 15(4.4) 56(7.0)

향후 취업 전망 26(5.7) 100(29.1) 126(15.8)

주위의 일반적인 선택 16(3.5) 14(4.1) 30(3.8)

교육인프라 2(0.4) 1(0.3) 3(.4)

기타 7(1.5) - 7(.9)

전체 453(100.0) 344(100.0) 797(100.0)

=87.875(df=6, p=.000)

<표 3>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결정적 요인

<Table 3> Determining Factors of Major Selection before Entrance

3. 자료 분석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대학입학 이

전 계열별 전공선택 동기의 결정 요인, 희망전공 선택 일치 여부 및 미선택 이유 등을 분석하

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고려 사항 및 문제점 등

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test),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설문문항의 질문에 

2개 이상 중복응답을 한 경우는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에 대한 새로운 학사제도 인식 분석은 워드클라우드로 키워

드를 도출하고,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요인

1) 대학입학 이전 계열별 전공선택 결정 요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결정적인 동기에 대한 계열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의 

경우 내재적 요인에서는 ‘나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해서’ 318명(70.2%)으로, 외재적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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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에 유리한 ‘성적’ 41명(9.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자연계열의 경우 내재적 

요인에서는 ‘나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해서’ 193명(56.1%)으로, 외재적 요인으로는 ‘향후 취업 

전망을 고려해서’ 100명(29.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87.875, p<.001). 대학입학 이전 학

생들의 전공선택동기는 외재적 요인(성적, 취업전망 등)보다 내재적 요인(적성 및 흥미)을 더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2) 대학입학 후 희망전공 일치여부

대학입학 이전 희망 전공선택에 대한 일치여부를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희망 전공분야의 

선택 일치’한 경우 인문계열은 345명(63.2%), 자연계열은 201명(36.8%)로 나타났으며 ‘희망 전

공분야의 선택 불일치’한 경우 인문계열 108명(43.0%), 자연계열은 143명(57.0%)로 나타났다

(=28.484, p<.001). 대학입학 이전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희망하는 전공분

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대학입학 이전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희망 전공선택 일치 345(76.2) 201(58.4) 546(68.5)

희망 전공선택 불일치 108(23.8) 143(41.6) 251(31.5)

전체 453(100.0) 344(100.0) 797(100.0)

=28.484(df=1, p=000)

<표 4> 희망대학 전공선택 일치여부

<Table 4> University of Hope major selection match

3) 희망전공 미선택 이유

대학입학 이전 희망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학생

들의 경우 ‘원하는 대학진학을 우선 고려’ 44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자연계열 학

생들의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 요구되는 입학성적이 높아서’ 56명(39.2%)으로 가장 많이 나타

났다(=18.346, p<.05). 기타 의견으로는 ‘전공에 필요한 기초부족’, ‘기대소득 낮음’, ‘주위 친

구들이 다른 전공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이전 희망전공 선택의 불일치 이유가 대학 

및 성적이 우선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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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입학 이전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원하는 대학진학을 우선 고려 44(40.7) 45(31.5) 89(35.5)

해당 전공분야에 요구되는 입학성적이 높아서 23(21.3) 56(39.2) 79(31.5)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 상실 15(13.9) 13(9.1) 28(11.2)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 6(5.6) 5(3.5) 11(4.4)

적성에 관한 확신 부족 6(5.6) 13(9.1) 19(7.6)

기타 14(13.0) 11(7.7) 25(10.0.)

전체 108(100.0) 143(100.0) 251(100.0)

=18.346(df=8, p=.021)

<표 5> 희망전공 미선택 이유

<Table 5> Reasons for not choosing a desired major

2. 전공결정만족도 및 다전공 선택 요인

1)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네 개의 독립변수로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 검정 결과,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대학계열(인문계열, 자연계열), 대학 전공의 진로연관

성, 대학 전공의 취업연계성 등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 값은 103.849,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전공결정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만

족도 총변량의 34%(수정결정계수 반올림하며 동일)를 설명하고 있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05.550 4 51.388 103.849 .000

잔차 391.903 792 .495

합계 597.453 796

  =.344(.339)

<표 6>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797)

<Table 6> Variance Analysis Table for Regression Models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t=3.545, p<.001),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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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례수 퍼센트(%) 케이스 중 %

내재적

요인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영역이라서 389 24.7% 57.0%

나의 적성에 부합되므로 213 13.5% 31.2%

나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므로 155 9.9% 22.7%

나의 재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84 5.3% 12.3%

외재적 

요인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265 16.9% 38.9%

현재 전공보다 졸업 후 진로와 관련이 있어 174 11.1% 25.5%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망이 좋은 전공이라서 129 8.2% 18.9%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전공이므로 75 4.8% 11.0%

사회적 평판이 높은 수준이므로 72 4.6% 10.6%

주변 사람의 추천에 의해 15 1.0% 2.2%

기타 1 .1% .1%

전체 1,572 100.0% 230.5%

<표 8> 다전공 선택 이유

<Table 8> Reasons for choosing a multi-major

계열(t=-1.882, p<.001), 대학 전공의 진로연관성(t=4.876, p<.001), 대학 전공의 취업연계성

(t=15.377, p<.001)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대학 전공

의 취업연계성, 대학 전공의 진로연관성,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대학계열 순으로 전공결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083 .023 .107 3.545 .000

대학계열 -.101 .053 -.55 -1.882 .000

대학 전공의 진로 연관성 .162 .033 .155 4.876 .000

대학 전공의 취업 연계성 .394 .026 .473 15.377 .000

(상수) 1.610 .123 ’ 13.143 .000

<표 7 >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797)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s in Universities

2) 대학의 다전공 선택 이유 

대학에서 결정한 주전공 외에 타전공인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등)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재적 요인으로는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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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라서’가 389명(57.0%)으로, 외재적 요인으로는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가 265명

(38.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다전공을 희망하는 이유는 내재적 요인이 외재적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대학 입학

과 동시에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다전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의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1) 새로운 학사제도 관련 연상되는 단어

대학입학 후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관련하여 연상되는 단어를 분석한 결

과 ‘자유전공(9.04%)’, ‘학부모집(6.87%)’, ‘기회확대(5.79%)’, ‘계열모집(5.61%)’, ‘선택권(5.06%)’, 

‘무전공(4.88%)’, ‘전공선택(4.88%)’, ‘다양화(3.44%)’, ‘통합(3.07%)’, ‘자유로움(2.89%)’, ‘단과대

(1.81%)’, ‘진로탐색(1.63%)’, ‘융합, 전과, 혼란(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비인

기과 이탈률 상승, 문이과통합, 학과구분없음, 평준화, 입결하락, 가능성, 모호, 바람직하지 않

음, 비인기학과 폐지, 학생쏠림’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새로운 학사제도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보다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는 운영방식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새로운 학제인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인식

<Figure 1> Awareness of the wide-area recruitment unit, a ne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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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고려 사항

2025학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하게 되는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하여 대학차원에

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

원’(M=3.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탐색에 적합한 교육과정’(M=3.67), ‘진학 및 취업연

계 지원’(M=3.65), ‘체계적인 진로탐색 교육과정’(M=3.64), ‘전공탐색 및 상담 등이 가능한 교

수 인프라 구축(M=3.60)’ 등이 평균(M=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평균 차이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t=-2.762, p<.001)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

열 대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구분

대학교
전체

t인문계열 자연계열

M SD M SD M SD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 3.69 .93 3.77 .91 3.71 .93 -1.219

전공탐색에 적합한 교육과정 3.63 .92 3.76 .87 3.67 .91 -1.844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 3.59 .94 3.78 .89 3.65 .93 -2.762**

체계적인 진로탐색 교육과정 3.61 .90 3.69 .90 3.64 .90 -1.281

전공탐색 및 상담 가능한 교수 인프라 구축 3.55 .93 3.70 .84 3.60 .91 -2.242*

장학제도 및 학생지원 서비스 3.35 .99 3.55 .97 3.42 .99 -2.747**

학생 지도 및 상담 3.37 .95 3.50 .95 3.41 .95 -1.791*

기초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3.34 .90 3.50 .94 3.39 .92 -2.337*

유연한 학사제도 3.28 .98 3.42 .96 3.32 .98 -1.871*

비교과 프로그램지원 3.26 .94 3.42 .99 3.31 .96 -2.194*

전체 3.45 .74 3.61 .72 3.51 .73 -2.597*

*p<.05, **p<.01

<표 9>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대학의 고려사항

<Table 9> University’s Consider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New Academic System

3)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예상 문제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기 있는 전공의 쏠림현상’(M=3.94),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

움’(M=3.35)이 평균(M=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평균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경우는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 ‘교수와 학생 간 의사소통 및 협력 어려움’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대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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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교

전체
t

인문계열

(N=535)

자연계열

(N=262)

M SD M SD M SD

인기 있는 전공의 쏠림현상 3.92 .97 3.98 .90 3.94 .95 -.936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 3.27 1.01 3.50 1.02 3.35 1.02 -3.024**

전공에 대한 소속감 박탈 3.21 1.10 3.25 1.08 3.23 1.10 -.472

학생 간의 경쟁 심화 3.11 1.05 3.24 1.09 3.15 1.06 -1.624

교수와 학생 간 의사소통 및 협력 어려움 3.01 .95 3.15 1.02 3.06 .98 -1.822*

전체 3.01 .75 3.42 .77 3.34 .76 -2.109*

*p<.05, **p<.01

<표 10 >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예상 문제

<Table 10> Projected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ew Academic System

4) 새로운 학사제도의 운영 관련 지원 유형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하여 대학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분석한 결

과,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체험’, ‘인원 제한 없는 전공선택’ 관련 ‘전공선택지

원’(45.0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활

동’ 관련 진로지원(23.98%), ‘전공쏠림 현상 완화 관련 행정지원’,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

관련 ‘상담프로그램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되면서 중․고등 진로교육이 확대되었다. 더불

어 미래사회에 수요가 높은 분야의 진로교육이 확대되어지고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

면서 전공선택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학입학 

이전부터 전공탐색 과정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입학 후 전공결정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파악하여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

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요인인 ‘학생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한 것’이 64.1%로 외재적 요인인 ‘향후 취업전망을 고려한 것’이 15.8%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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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생은 적성 및 흥미 고려가 높게 나타고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향후 취업전망을 고려한 것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성 및 흥미를 고등학생의 전공선택 요인으로 본 한요셉(2018)과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준비행동과의 효과를 본 김경아(20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입학 이전 희망하였던 

전공과 현재의 전공선택 일치 68.5%로, 불일치 31.5%로 나타났다. 희망전공 선택 불일치에 대

한 이유로는 대학을 우선 지원, 희망하는 전공분야의 입학 성적 때문인 외재적 요인으로 응답

하였다. 불일치한 원인은 희망하는 전공분야의 흥미 상실이나 적성 부족인 내재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결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전

공의 취업연계성’, ‘대학전공의 진로연관성’,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대학계열’ 순으로 나타

났다. 신입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향후 취업 및 진로와의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전

공결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한 주전공 외에 다전공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개

인적인 흥미있는 분야와 취업 기회 확대 도움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

유전공’, ‘학부모집’, ‘기회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하여 대학차원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탐색에 적합한 교육과정’,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공선

택을 위해 새로운 학사제도가 자신에게 기회 확대 및 전공선택에 다양화를 줄 수 있지만 학부

제와 같이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집중쏠림 현상과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

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적 다양성을 증진

하고자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탐색 교육과정 및 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

째, 학생들이 전공선택자율 상태로 입학하는 경우 대학마다 2학년 진학 전 학과를 선택하는데, 

이때 전공배정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

입요건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혁신을 위한 계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대한 혁신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 학생 자신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설계(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2개 이상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전공제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수 규정을 마련하고 최소전공

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하여 다전공 선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며,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간 학점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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